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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한국교육원, 올해 첫 찾아가는 한국 문화 체험 교육 
핸콕 파크 초에서 실시

- 한인 PTA와 함께 준비하고, 다양한 인종의 학생·학부모 300여 명이 한
국 문화 즐겨

- 제기차기, 딱지치기, 공기놀이 등 전통놀이와 한복 체험 실시

□ LA한국교육원(원장 강전훈)은 1월 30일(금) LA 통합 교육구의 Hancock 

Park Elementary School을 방문하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 문화 체험 

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.

□ LA시 페어팩스 지역에 위치한 Hancock Park Elementary School은 유치

원(K)부터 5학년까지 약 600여 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공립 초등학교입

니다. 이번 행사는 정규수업 종료 후 약 200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한국

어와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.

 ㅇ 학생들은 제기차기와 딱지치기, 공기놀이 등 한국의 전통놀이와 한복 

체험을 통해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를 경험했습니다. 또한 한글 팔찌 

만들기를 하며 한글의 모양과 의미를 배우는 시간도 가졌고, 학부모

회(PTA)가 기획·준비한 한국 음식 시식 행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.

 ㅇ 이번 행사에는 한국계 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인종과 문화적 배경을 

가진 학생·학부모 3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. 참가자들은 세계 속 한

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문화적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시간을 가질 

수 있었습니다.

□ 행사를 기획한 에스더 임(Esther Lim) 학교·지역사회 코디네이터는 

“한국 학생과 학부모가 많이 있음에도 그동안 이런 기회가 없었는데, 



행사를 통해 이 지역의 다양한 가족들이 함께 문화를 배우는 시간이 

되었다”라며 “이런 자리를 마련해 준 교육원에 깊이 감사드린다”라

고 말했습니다. 또한 로빈 윈 데이비스(Robin Wynne Davis) 교장은 

“이번 행사는 개교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한국 관련 행사로, 학교 구

성원 모두에게 매우 인상 깊은 경험이었다”라고 전했습니다.

□ 강전훈 교육원장은 “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이 한국의 언어와 문화

를 즐겁게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”며 “올해는 정규학교

뿐만 아니라 한글학교와 대학교 등을 찾아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

진행하여 학생들과 지역 사회가 한국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할 수 

있도록 하겠다”라고 밝혔습니다.

붙임: LA한국교육원 찾아가는 한국문화 체험학습 사진 7부.  끝.

※ 관련문의 : LA한국교육원 (680 Wilshire Place #200, LA, CA 90005)

(213-386-3112) Homepage: www.kecla.org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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